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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성동 : DMZ의 숨겨진 마을’ 발간 기념 
북토크

“궁금합니다, 대성동”개최



파주중앙도서관에서 기획하고 소동출판사에서 제작한 ‘대성동 : DMZ의 숨겨진 마을’ 발간 기념 북

토크가 17일 오후 2시에 파주중앙도서관에서 열린다. (사진=파주시)

[파주=김장운기자] 파주중앙도서관에서 기획하고 소동출판사에서 제작한 

‘대성동 : DMZ의 숨겨진 마을’ 발간 기념 북토크가 17일 오후 2시에 파주중

앙도서관에서 열린다. 



파주를 상징하는 주제별 기록화 사업의 첫 번째 주제인 ‘DMZ 기록화사

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대성동 마을 책자는 그 누구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마을 대성동 마을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이야

기가 담긴 책이다. 

중앙도서관은 대성동 마을의 김동구 이장과 함께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대성동 마을 책자를 제작하기로 하고 작가와 출판사

를 섭외했다.



김장운 기자

‘대성동 DMZ의 숨겨진 마을’은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외부인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이 지역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받아가며 마을을 수차례 

방문하고, 주민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1년여만에 완성했다. 관할 부대의 

보안성 검토 과정에서 상업적 이용 제한에 따라 지난 9월 비매품으로 우선 

발간됐고 김동구 이장의 도움으로 서점에 배포가 가능한 책자로 다시 제작

됐다.

이번 북토크에서는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대성동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저자인 임종업 작가와 소동출판사 김남기 대표, 중앙도서관 신민

경 학예연구사가 들려줄 예정이다.

행사 참여 신청은 파주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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